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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에듀테크 운영에서 테크매니저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테크매니저와 에듀테크 담당 교원 6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초기 테크매니저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과 구성원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둘째, 에듀테크에 대한 지원 체계 부족과 불안정한 고용은 안정적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되고 있다.

셋째,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차원의 동시다발적 지원 요청은 신속한 대처를 곤란하게 하였다. 넷째, 테크매니저

의 전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역량 개발 체계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력
의 배치와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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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difficulties of tech manager for managementing EduTech in K-12
schools. For this, w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of 6 members which consist of tech managers and teachers in
K-12 school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the difficulty in EduTech work and the conflict between
EduTech members because of the unstable distributing work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Second, the un-
stable employment and the lack of supporting system to the EduTech result in the limitation to the job
performance. Third, different-simultaneous support requests from the members of school make the fast handling
more difficult. Fourth, the system of the professionalism developing programs for tech managers is insufficient.
This research provid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upport personnel for activating
EduTech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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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

formation)은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서 에듀테크(EduTech)에 기반한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의 활성화는 에

듀테크의 역할과 효과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듀

테크의 적극적인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자원과 서비스를 통칭하

는 개념이다[18].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

양한 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는 맞춤형 학습과 확장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포

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듀테크의 다양한 가능성은 미래학교로의 전환에 핵

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그린 스

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에서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에듀테크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발표하였다[13].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지능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를 혁신하기 위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래학교 및 에듀테

크 관련 정책으로 학교 교육에서 에듀테크에 관한 관심

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학교 교육에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통합하

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된다

[7][8]. 에듀테크 지원 인력은 학교의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에듀테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활

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8]. 특히, 학

교 교원 외에 에듀테크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에듀테크의 활용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20년 8월 교

육부에서는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교원이 원격수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테크매니

저(Tech Manager)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14]. 또,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미래역량 기반 디

지털 교육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전담인

력 배치를 정부 부처에 권고하였다[17]. 현재 테크매니

저는 일부 미래학교와 혁신학교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 배치된 테크매니저의 에듀테크 통합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알아볼 필요

가 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에듀

테크가 학교에 도입되면서 기술적 이슈, 학교 구성원과

의 협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한다

[8]. 그동안의 많은 연구는 교육정보화 환경에서 주로

교원의 역할[15]과 어려움[16]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

원 외에 테크매니저와 같은 에듀테크 통합을 촉진하는

기술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 또,

교수학습에서 에듀테크의 통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7], 관리 이슈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수

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에듀테크 운영에서 테크매니

저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에듀테크 지원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교 에듀테크 도입을 위한 정책 확대

최근 미래교육 담론에서 에듀테크의 가능성은 주요

화두이다. 미래교육에서 논의되는 에듀테크의 특징은

크게 시공간의 제약 극복, 학습 경험의 확장, 맞춤형 교

육 등이 있다. 첫째, 에듀테크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여 다양한 콘

텐츠와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닝(e-learning), 무크

(MOOC),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 등 온라인으

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둘째, 에듀테크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습자원과 연결됨으

로써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

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

해 기존 콘텐츠에서 제공하지 못한 몰입감과 실재감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셋째, 빅데이터(big data)

와 인공지능(AI)의 활용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시하고 적절한 평가를 통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

다.

이러한 에듀테크의 가능성으로 인해 2020년 10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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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

책 과제를 제시하며 에듀테크 기반한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12]. 이 계획에서는 학내 어디

서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무선 환경 구축, 흩

어져 있는 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다양한 에듀테크가 학교에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에듀테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테크매니저

기술의 발달로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등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16]. 적절한 에듀테크 통합을 위해서 개

별 교사의 에듀테크 소양, 사용 경험, 연수 경험, 태도,

효능감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충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7]. 에듀테크 도입, 선정, 활용에서 발

생하는 오류, 파손, 불량과 같은 기술적 문제는 교사의

에듀테크 통합을 방해한다[1].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이

러한 기술적 이슈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기술 인력의

도움을 받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8]. 외국에서는 ICT

코디네이터(Coordinator), 테크놀로지 디렉터

(Technology Director)등의 명칭으로 에듀테크를 지원

하는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Valcke 등(2007)은

에듀테크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ICT 코디네이

터가 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에듀테크 통

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9]. 우리나라의 교

육부에서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에서 ‘테크

매니저’라는 기술 전문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하여 에듀

테크 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12].

테크매니저는 일반적으로 에듀테크 선정과 유지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14]. 이들은

에듀테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

어,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문제

상황 발생 시 충분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8].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제시되

기도 하였다[12]. 테크매니저와 유사한 직군으로 전산

실무사가 상당수의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전산 실무사

는 학교의 PC와 통신망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

지만 58% 이상이 전산이 아닌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

하고 있다[5]. 행정 실무사가 전산 업무를 병행하고 있

는 경우 에듀테크 관련 업무에 수행 수준이 낮을 수 있

다[9]. 에듀테크와 관련하여 교원, 테크매니저, 전산실무

사, 행정실무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학교 현

장에서는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테크매니저가 효과적으로 에듀테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학

교는 외부 유지보수 업체와 연계하여 학교의 PC나 통신

망을 관리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종류의 에듀테크 등

장으로 기존 유지보수 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증가하였고, 테크매니저의 개별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경우가 늘고 있다[2]. 학교의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에듀테크 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17]. 한편, 테크매니저의 고용은 일반적으로 계

약직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8～10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

의 채용은 학교의 복잡한 에듀테크 환경을 이해하고 연

속성 있는 학교 에듀테크 정책 추진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테크매니저는 에듀테크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을 갖추어야 한다[8]. 이를 위해서는 연수, 기술 체험 등

다양한 전문성 개발 과정이 요구되나, 현재 에듀테크 정

책 초기 단계로 테크매니저에 대한 전문성 개발 계획이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의 전문성 개발

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에듀테크 통합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테크매니저는 일부 미래학교와 혁신학교를 중심

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이 나

타났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다양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테크매니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현재, 테크매니저는 시‧도 교육청의 에듀테크 기반

학습환경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학교에만 고용되

어 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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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례 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매니

저 고용 경험이 1년 이상인 초‧중학교 각각 1곳의 테크

매니저, 에듀테크 담당부장(정보부장), 에듀테크 담당교

사를 <Table 1>과 같이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

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수집하고자 하였

다.

연구참여자가 속한 학교 중 A학교는 학교 내 에듀테

크 기반 학습환경이 구축된 중학교이다. A학교의 에듀

테크 관련 업무는 정보부에서 맡고 있으며 구성원은 부

장, 업무담당교사, 테크매니저이다. 또한, 주 2회 외부

업체가 학교에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데스크톱 등)와 네

트워크 등을 유지‧보수하고 있다. 한편, B학교는 정보부

와 에듀테크 팀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이다. 에듀테

크 팀은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선정과 활용을 주

도하거나 정보부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특히, B

학교는 이미 전산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기기들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처

럼 두 학교의 맥락과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은 다소 상

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에듀테크 선정, 환경구축, 유지‧관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Position
EduTech Task
Responsibility
Period(year)

Major Role

A

School

Tech manger 1.8y
EduTech maintenance, management,
class and task support, etc.

ICT department
head teacher

2y Head of EduTech task

ICT department
teacher

1y
EduTech information search,
selection, problem solving, etc.

B
School

Tech manger 1y
EduTech maintenance, management,
class and task support, etc.

ICT department
head teacher

1y EduTech and scientific task, etc.

ICT department
teacher

1y Education using EduTech

<Table 1> Profile of the interviewee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6명을 심층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인당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

다.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전사

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은 학교 맥락에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20]를 참조하였으며 연구진 협의를 통

해 <Table 2>와 같이 공통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자들은 면담자의 반응과 답변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Category Question
Tasks What task did you perform?

Experienced
difficulties

What difficulties have you experienced in
performing your task?

Observed
difficulties

What were the tech manager's difficulties you
observed?

<Table 2> In-depth interview questions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 연구의 귀납

적 분석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자

료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단어, 문장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들은 범주와 그

것에 포함된 내용을 재확인하며 범주 간의 중복성과 배

타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 간에 이견(異見)이 생길 경

우,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3.3. 타당성 및 연구윤리 확보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

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검토(peer review),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삼각검증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주요 분석자료로 하되 대상 학

교의 문서(테크매니저 근무 일지, 업무 공유 현황표 등)

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방법과 결과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박사 2인에게 동료검

토를 받았다. 박사 2인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질적 연구

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에 왜곡된

해석이 없는지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는 본 연구 결과가 테크매니지의 심층적인 어려움을 기

술하였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들이 참여를 원치 않으면 언제라

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과정

에서 녹음한 파일은 연구 종료 시 폐기할 것을 안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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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사업 초기, 테크매니저 역할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4.1.1. 모호한 테크매니저의 역할

테크매니저는 교육청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장이 채용하는 인력이다. 해외에서는 테크놀로지

학습환경 설계, 지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개념과 역할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두 학교는 테크매니저 채용 공고에서 에

듀테크 관리 및 수업지원 등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테크매니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채용 공고문을 통해 예측했던 것과 다소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었다.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되게 낯선, 생각하지 못

했던,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업무가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되게 많이 적응하는 데에 힘

들었거든요.” (A학교 테크매니저)

“채용 공고에 직책 자체는 에듀테크 매니저로

나와 있었고요. 디지털 교육 자료 관리, 스마트

기기 관리, 학습 자료 관리 아니면 메이커 학교

수업 지원 그리고 에듀테크 활동하고 그런 지원.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고가 여러 차례가 났었는데

일단 용어도 생소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B학교 테크매니저)

또한, 학교 구성원들도 테크매니저의 역할을 명확하

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학교 내에서는 에듀테크와 관련

된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어 테크

매니저들은 갑작스런 업무 요청이더라도 수용할 수 밖

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에듀테크 관련) 애매한 일들이 테크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직원이

나 유지보수업체에 요청하기 애매한 경우 테크매

니저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날 기본

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해서, 마무리하기 위

해 추가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A

학교 정보부 교사)

학교 혁신 혹은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

았던 교육활동과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크매니저의 역할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관련 사업의 구체적

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사례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테크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생소함은 에듀테크

관련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도 관련된다. 일반적

으로 에듀테크 업무는 소위 정보부라는 부서에서 담당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업무부서들이 교

육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정보부는 학

교 내 학습환경 관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교

내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

서에 비해 정보부를 경험하는 교사는 한정적이다. 이러

한 현실은 학교 내 정보부 업무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새롭게 채용된 테크매니

저의 역할에 대한 생소함과 모호함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보부는 정말 좀 약간 특수 보직 느낌이 있

는 것 같아요. 모르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교직을 마감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선

생님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A학교 정보부장)

4.1.2. 기존 업무 관계자와의 역할 갈등

학교 구성원들이 갖는 테크매니저 역할에 대한 모호

한 인식은 기존의 업무 관계자와의 업무상 갈등이나 혼

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학교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부 학교에는 전산실무사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 전산

실무사는 대부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되어 학교 내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테크매니저는 학교의 정책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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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이들이 관리할 정보화 환경

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전산 실무사가

있어요. 전산 실무사가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었

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몇 백 대의 기기가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관리할 여력

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테크매니저가 하게 됐

죠. 그런데 전산 실무사와 테크매니저 일하고 약

간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B학교 정보부장)

전산 실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외부의 유

지‧보수업체와의 역할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A학교의

경우, 기존에는 유지‧보수업체가 지정된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기기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내 상주하는 테크매니저가 채용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평소 유지‧보수업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테크매니저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

의 전산실무사 혹은 유지‧보수업체와 테크매니저 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다.

“사실 현재로서는 전산 실무사와 테크매니저

는 같이 합쳐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재 상태로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전산 업무는 유

지보수 업체에서 도움을 받고 테크매니저는 수업

지원이나 새로운 기기 제안 등 자기 고유 업무를

유지하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

니다.”(A학교 테크매니저)

4.2. 에듀테크에 대한 부족한 지원 체계

4.2.1. 에듀테크 지원 시스템 부재

테크매니저들은 새로운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보부 교

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인 일은 전담인력인

테크매니저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테크매니저

는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슈에 대응해야 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해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습환경을 위한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구축 및 관리

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학교 테크매니저의 경우, 새로운 기기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탐색, 기기 고장 및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수집 등을 위해 외부 민간업체들과 개별적으

로 접촉하는 일이 많았다.

“어딘가에 문의하면 따다다닥 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

까지 직접 다 알아보고 서치하고 그리고 적용해

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그런 모인 피

드백들을 모아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정말 많은 업체들과 통화도 해야 하고 원격

도 받고...” (A학교 테크매니저)

“저희는 포인투랩 크롬북을 구매해서 사용하

고 있는데 그 업체랑만 지금 크롬 기기 관련,

AS건도 그 업체랑 얘기를 하고요. 구글 G Suite

모르는 부분 문의하는 것도 그 업체랑 하고 구글

아예 본사랑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쪽에 연

락을 해서 연결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

요.” (B학교 테크매니저)

테크매니저는 외부업체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기기의 유지‧관리라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업체와 상대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에듀테크가 교

육과 기술의 결합인 것과 같이 테크매니저의 업무는 학

교와 학교 밖의 경계에서 그 둘을 연결하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환경의 필요성은 높이 인식되고 있으나 학교와 학교 밖

을 연결하는 것은 학교 내 업무담당자의 역량에 의존하

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는 에듀테크 제품을 판매

한 민간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 혹은 관련 정보를 얻고

자 한다. 그러나 민간 업체들도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

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 학교의 지원 요청에 대한 문

제 해결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초⋅중등학교 에듀테크 운영에서 테크매니저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분석   201

“학교의 사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

을 때 일단은 이분도 하청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업체에다가 자기 원청에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 관리자가 퇴사를 했으니

도움 줄 수 없다 직접 연락해라. 그렇게 해서 다

시 연락을 진행했는데...” (A학교 테크매니저)

4.2.2. 테크매니저의 불안정한 고용

현재, 테크매니저는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

는 비정규직원이다. A학교의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테

크매니저와 계약을 통해 고용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1년 단위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교육

청으로부터 받았고, 현재는 최대 10개월까지만 계약이

가능한 상태이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학교는 테크

매니저가 아닌 외부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테크매

니저를 유지할 수 있다.

테크매니저는 자신이 계약했던 당사자가 학교였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내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있

었다. 그러나 학교와의 재계약이 어렵게 되면서 테크매

니저는 퇴사하거나 다시 외부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신

분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테크매니저 고용은 학교의 특정한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확보되

지 못할 경우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

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체계는 학교 차원에서도 안정

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은 이러한 고용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학교 에듀테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

다.

“올해 테크센터 매니저 선생님의 고용 체계에

관한 불안이 갑자기 생겨버렸고 원래는 1년 통으

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10개월밖에 계약

을 못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원래 새롭게 시

도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

죠.” (A학교 정부부장)

“에듀테크 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예산

이 OO사업에서 오는 건데 9개월만 계약되어 있어

요. 9개월만 할 수 있다고. 연장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듀테크 매니저님도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도 이 일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오

신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B학교 에듀테크 팀장)

4.3.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4.3.1. 동시다발적 지원 요청과 신속한 대처 곤란

일반적으로 학교의 정보화 환경은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유무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화

환경을 사용하는 학교 구성원은 학생, 교원, 직원 등이

다. 테크매니저는 학교 구성원들의 에듀테크 활용을 지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 테

크매니저 1인은 학교 전체 구성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에듀테크 매니저님이 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

거든요. 전교 선생님을 상대해요.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

요. 하는데 그게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B학교 에듀테크 팀장)

테크매니저가 상대해야 하는 구성원과 그들의 요청이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활용 수준과 양

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어려움이었다. 테크매니

저는 주로 새롭게 도입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루었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한 이슈들은 종종 테크매

니저에게도 생소한 것들이었다. 해결과 지원을 요청한

학교 구성원에게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테크매니저는 문

제해결을 위한 탐색과 외부 협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한 학교 구성

원과 테크매니저 혹은 에듀테크 업무 담당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떻게 선생님들께 대

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문의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A학교 테크매니저)

“어떤 선생님은 “기기가 안 돼서 자기 수업의

피해가 너무 컸다. 내가 직접 그 유지, 보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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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화해서 항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고 얘기했고 저랑 그렇게 통화로 끝난 줄 알았는

데 알고 보니 테크센터 매니저 선생님한테 연락

하셔서 되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죠.” (A학

교 정부부장)

4.3.2. 사용자의 에듀테크 역량 부족에 따른 소모

적인 대응

에듀테크가 학교 구성원과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해서

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학교의 구성원들은 새롭게 도입

된 에듀테크 활용 역량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

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에듀테크에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전담인력인 테크매니저에게 해결을 요구하였

다. 이중에는 구성원들에게 에듀테크 소양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인 소양만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다.

특히, B학교와 같이 학교급이 낮은 경우에는 학생들

의 에듀테크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발

생해도 테크매니저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테크매니저는 사용자의 과실이나 소양 부족에 따른 단

순 반복적인 대응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애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자기가 뭘 만졌는지 몰라요.

뭘 만졌는지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

는데... ‘안 돼요’ 라면서 가져오는 경우가 일단

많아요” (B학교 테크매니저)

또한, 새롭게 구축된 정보화 환경은 주로 교수‧학습

용으로 사용된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에 비해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일부 직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업무 방식을 고

수함으로써 에듀테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역

량을 확보하기 보다는 테크매니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직원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

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교내 전화로 ‘잠깐만 내려

와서 봐줘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봐드린 적이 있

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냥 문서 하나를

쓰는 거라도 그걸 접속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B학교 테

크매니저)

4.4. 테크매니저의 차별화된 역량 개발의 한계

4.4.1. 수업설계 및 실행 지원 시간 부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크매니저는 유지‧관리해

야 하는 정보화 환경의 범위가 넓고, 대응해야 하는 구

성원과 해당 이슈들이 양적으로 많다. 테크매니저는 교

사들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지원 활동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나 실제 이러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못했다.

테크매니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리와 같은 물

리적인 정보화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인 업

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교사들에게도 나

타나고 있었다. 교사들은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

업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자신들

의 몫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테크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테크매니저의 업무는 새롭게 도입된 정보화 환경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두 학교 모두 전산실무사(혹은 유지

‧보수 업체)와 차별화되고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테크매니저는 새로

운 에듀테크를 탐색하고, 교사의 수업 파트너로서 역할

을 수행하기를 희망하였고, 일부 동료들은 이러한 활동

을 지지하였지만 현재의 학교 환경하에서는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안내해드린 대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수업이 잘 됐다, 덕분에 수업 잘했다 라

는 피드백을 주실 때 사실 가장 기분이 좋습니

다. (중략) 그런데 이슈가 정말 언제 어떻게 일어

날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관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에만 쏟아서 하는 데에

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A학교 테

크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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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자체의 뭔가 기술을 쓰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 대부분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끼리도 뭔가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에는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죠” (B학교 테크매니저)

4.4.2. 에듀테크에 관한 배움의 기회 부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크매니저는 미래학교 사

업을 진행하는 학교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인력이기 때

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한 명의 테크매니저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적응과 질 높은 업무 수

행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테크매니저들은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을 스스로 탐색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동료 교사의 지원,

자신의 지인 혹은 민간업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새롭게 구축된 정보화 환경과 각종 이슈들은 학교나 교

육청에게도 생소한 것들이고, 테크매니저의 역할도 불명

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연수 프로그

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기기 같은 경우에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선

생님들이 다 활용 방법을 아시는 게 아니니까 제

가 찾아보고 제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카페나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모으

고요. 아닌 경우에는 인맥을 모으죠.” (B학교 테

크매니저)

“OO쌤(테크매니저)은 에듀테크와 관련된 최신

의 정보도 얻고,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

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학교 밖에서는 기

회가 없었어요. 기업의 교육팀에서 지원하는 교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좋은데, 이것들은 교사들에

게만 자격이 주어져서 (테크매니저에게) 권유를

못했죠...” (A학교 정보부 교사)

현재, 테크매니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

서도 소수 인력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소수 인력을 위한

별도의 전문성 향상 체제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

력을 양성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이미 확보한 인력을 고용하려는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역량은 에듀테크에 대한 기초적

인 수준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크매니저는

에듀테크의 효과적인 구축, 지원, 확산 등과 관련된 고

유의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무상 정체성

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중학교 에듀테크 운영에서 테크매니저

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에듀테크 팀에 소속된 교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매니저의 명확한 개념과 역할 정립이 이루

어져야 한다. 학교 구성원이 테크매니저의 개념과 역할

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에듀테크 통합에서 테

크매니저가 적절히 기여하지 못하거나 기존 구성원과의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인력

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학교의 에듀테크 리더

십을 높일 수 있다[11][21]. 테크매니저의 역할을 직접적

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의 ICT 코

디네이터 관련 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León-Jariego 등(2020)의 연구에서는 ICT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교실에서 ‘ICT 활용 지원’, ‘ICT 활용 촉진’,

‘ICT 장비의 계획 및 관리’로 역할을 제시하였다[11]. 또

Devolder 등(2010)은 학교에 적합한 에듀테크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제시하였

다[3]. 여기서 외국의 ICT 코디네이터는 관리자, 교원,

기술 전담 인력 등 여러 직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

교별로 채용, 급여, 운영 방식이 달라[6], 우리나라에 그

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미래교육

전환 정책과 맞물려 도입되는 직군인 만큼 미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테크매니저가 단순 기술적 보조 역할을 넘어서

에듀테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에듀테크 통

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8]. 또,

테크매니저,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갈등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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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테크매니저와 연계한 학교 에듀테크 지원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주로 기기 공

급 위주의 사업을 전개할 뿐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

리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연

구 결과에서 테크매니저는 에듀테크의 유지･관리를 위

해 제조사 및 공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존 유지･보수 업체는 일부 PC,

통신망 등 제한적인 제품과 서비스만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에서 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도입되는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

다[2].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학교의 에듀테크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7], 이를 체계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민간과의 협력 방안, 서비스망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권역별 에듀테크 지원센터와 권역별 에듀테크를 지원하

는 중앙 에듀테크 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요구된다[17].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에듀테크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듀테크 전문성 개발 대상을 학교 전체 구성

원에게 확대하여 에듀테크 소양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

금까지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에듀테크 전문성 개발의

대상은 주로 교원과 학생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

학생,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직군별

상이한 에듀테크 소양 차이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에

듀테크 지원을 가져오게 하였다. 에듀테크가 교수학습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학교 관리, 안전 등의 이슈를

위해 도입되고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학교 구성원이 학

교 전반의 에듀테크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직군별로 에듀테크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

여 이에 맞춘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요구된다.

넷째,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크매

니저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테크매니저는 소수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

과에서 테크매니저는 인터넷 검색이나 개인적인 커뮤니

티 활동을 통해 에듀테크에 관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

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어, 교육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연수 운영, 신제품 체험 등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듀테크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따라 활용 방법과 형태가 달라지므로 지속적

인 전문성 개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8]. 이러한 역

할을 권역별 또는 중앙 에듀테크 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에듀테크 운영 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미래학교

또는 혁신학교에 배치된 소수의 테크매니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학교 에

듀테크 지원은 교원, 전산실무사, 유지･보수 업체 등 다

양한 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들

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테크매니저

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인적 구성, 학습 환경

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직무를 분담하는 등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학교 에듀테크 도입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에듀테크는 교

원의 관심사에 따라 특별한 기준 없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미래학교에서 에듀테크는 학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과 업무에 통합된다는 측면에서, 목표 없

이 도입된 에듀테크는 지속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별로 에듀테크 도입을 위해 수

행해야 할 절차와 고려 요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

고, 그 속에서 테크매니저와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명문

화한다면 학교에서 에듀테크 도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에듀테크 정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에

듀테크의 보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체

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학

교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

려움을 분석하여 각종 지원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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